
「화해의 열매를 향하여」

～제４회 한일역사공동연구회 보고～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와 역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와 한국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협찬으로 한일성결교회 역사공

동연구회를 개최하여 올 해로 ４년째가 됩니다. 올 해는 한국 가평시에 있

는 필그림하우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리트릿쎈터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교회사를 전공하고 계신 １８명의 연구자가

참가 하였습니다. 일본측에서는 목사５명과 신도 ２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번의 주제는 「１９３０～１９５０년대의 한일성결교회・종교정책과 교

회」였습니다. 이 기간은 제２차세계대전을 포함하고 또한 한국을 병합한 일

본이 참담한 인권침해를 거듭했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일본과 한국교회에

공통하는 것으로 탄압을 경험한 것과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관철하고자 하

는 노력이 있었던 것과 병행해서 타협이라는 역사의 그늘도 있었습니다.

박명수목사의 발제인「일제말의 종교정책과 성결교회」에서는 한국에 있

어서의 신앙적 싸움의 빛과 그늘에 관해서 언급하였습니다.「일제말의 가혹

한 시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조국을 지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고 일본의 시책에 순응하였습니다. 해방이후 일본의 시책에 순

응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친일적

행적은 금기의 영역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후세의 교훈으로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미나카목사에 의한 발제인「전쟁시 일본에 있어서의 홀네스교회의 발자

취・코야마 소오스케 자살사건을 관련해서」에서는 홀리네스교회의 전도자인

코야마 소오스케가 헌병대에 의한 취조

중에 옥사한 문제를 정중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코야마 소오스케 전도사는

１９４２년 １월 １６일 하코타테헌병

대에 의해서 구속되어 ３월 ２６일 새

박명수 박문수 히라노목사 벽에사망하였습니다. 전해진 사인은「



자살」입니다만, 고문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체를 가져온 분의 증언

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사참배거부로 이해된 코야마 전도사를 제６

부의 교역자회는 비국민적인 사고를 가진자 또는 탈선적인 언동을 한자라고

말함으로 그 것과 자신들은 다르다 라고 하는 의미의 홀리네스 탄압시의 재

판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희목사의 발제인「１９５０년대 초기의 한국성결교회・한국전쟁과 교

단의 수난」에서는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수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

다. １９５０년 ６월 ２５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기간시설 ８０

％를 파괴할 정도의 물질적 피해를 이르켰습니다. 사망자는 남측이 약６３

만명 북측이 약８８만명, 부상・납치・행방불명은 남측이 １５０만명 북측이

３３２만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어서 완전하게 파괴된 교회수가 장로교회 ６１９ , 감리교회 ２３

９ , 성결교회 １０６ , 구세군 ８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찬희목사는 성결

교회의 교회나 신학교가 받은 수난(추방, 고문, 순교)의 기록을 소개하

였습니다. 정읍의 두암교회에서는 아이들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２３명이

순교했습니다. 윤임래집사는 목에 칼로 찔림을 당하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젊은이와 같이 붙잡혔을 때에

내 목숨은 맘대로 해도 좋으니 이 젊은이는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며 순교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한 수난 가운데 희생이 된 분들을 기억하며「

순교의 영성」으로 현대에 있어 기도를 심화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에서는 목포 근처의 섬들에서 열매가 풍성한 선교가 이루어졌으며

１９５０년에 순교한 문준경전도사를 기억하면서 순교기념관 건설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순교자를 신앙의 못자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상훈목사는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７５주년 기념지를 가지고 「히로시

마성결교회 역사」라고 하는 발제를 하였습니다. 히로시마성결교회는「한국

교회입니까 일본교회입니까」라고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문화 사이에

서 곤란을 넘어 사명에 사는 국제적인 교회를 통하여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エペソ２：１５）하나님의 역사를 소개 하였



습니다.

이상훈목사 독립기념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구소 소장인 박명수목사에 의한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일본

홀리네스교단의 전쟁책임고백에 대해서 정중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진지한

회개를 담은 전쟁책임고백이 일본홀리네스교단으로부터 나와있음을 깊게 받

아들이며 평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전쟁책임고백을 통하여 검증과 대

화가 깊어질 것을 원하며 몇 가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①전쟁시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 특히 타교파와의 비교 ②전쟁시 일본교회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의 평가와 과제（장점과 단점）③당시의 일본정부의 근본문제 지적 ④

오늘의 의미로서의 문제「종교의 자유」등 중요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측 출석자들에게 있어서 박명수목사의 응답은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책임을 고백하고 나서 １３년 정도가 됩니

다만 이만큼 정면으로 응답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었고 역사연구소의 책

임자 되신 분으로부터 전쟁책임고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가 그리고 더 한

층의 대화가 요구되어진 것은 한 없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찬희 목

사도 전쟁책임고백에 대한 응답논문을 현재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부

터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에서는 한국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응답에 대해서

레스폰스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포럼후에 남이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에서 리프레쉬 시간을 보냈습니

다. 겨울연가의 로케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후에 독립기념관 제암리교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돌아보고 일제시

대의 여러가지 인권침해와 해방을 원하는 독립운동 기록을 다시 한 번 배

우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자리 북한과의 국경 부근

북한과의 국경 (３８도선 )을 볼 수 있는 도라산전망대에도 갔습니다. 북측

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파들어간 제３땅굴에도 갔습니다. 한국과 북한간에

있는 긴장관계를 절실하게 실감했습니다. 또한 국경 근처의 조용한 강의 저

편이 북측이라고 하는 장소에 서서 철선에 기도가 쓰여진 형형색색의 천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여, 형제이어야만 할 나라들이 아픔있는 상

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치유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흘러 나왔습

니다. (번역자 추가：아마도 자유의 다리를 북한이 보이는 국경으로 착각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녘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의 역사자료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번 역사공동연구회에서는 전쟁책임고백에 관하여 진지한 응답을 받았던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 것을 계기로 이해를 깊게하며 사명을 재확인

하면서 화해의 복음을 들고 더 깊은 대화를 진행해 갈 것을 진심으로 원합

니다. （문책・미야자키 호마레 목사）



자료실에 있는 귀중한 문헌


